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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시상식…연예인뺨치는 꺋박결꺍 ▶8면

2018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결산하는 시상식
이 2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그랜드볼룸에
서 열렸다. ‘핫6’ 이정은은 상금왕과 최저타수상 2연패에 성공
했고, 슈퍼루키 최혜진은 신인왕과 대상을 석권했다. 인기상도
최혜진의 몫이었다. KLPGA 투어 출범 40주년에 걸맞게 수상
자의 면면과 업적 모두 출중했다. KLPGA 대상 시상식의 또 다
른 묘미는 필드를 떠나 무대에서 황홀한 자태를 뽐내는 골프 여
신들의 변신. 프로골퍼 박결이 영화제에 참석하는 여배우가 무
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드레스 맵시를 뽐내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손흥민,토트넘UCL 16강이끌까? ▶6면
KBO가 국가대표 사령탑의 전임감독제를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7일 10개 구단 대표들은 정운찬 KBO 총재와 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또 2018자카르
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이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던 기술위원회도 부활
시키기로 했다.

정운찬 총재는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전임감독제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는 이달 14일 선동열 대표팀 감독의 전격
사퇴로 이어졌고, 이후 전임감독제 존속 여부는 야
구계의 큰 관심사였다. ‘리더십 부재’라는 비난을
자초한 정 총재는 이사간담회에서 전임감독제의 필
요성을 강조한 대다수 구단 대표들의 의견을 존중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 관계자는 “12월 안으로

기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새 감독 선임
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새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앞으로 구성될 기술위
원회에서 맡는다. 기술위원회는 과거 프로팀 현직
감독이 대회별로 국가대표 사령탑을 맡을 때 선수
선발 및 코칭스태프 구성을 함께 논의했다. 다시 구
성되는 기술위원회는 감독 선임 및 선수선발 등 그
역할이 더 커진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새로운 국가대표 감독이다. 야
구팬들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선수 구성, 리그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대회 성적 등 엄중한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새 감독은 당장 내년 시즌 후 도쿄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WBSC 프리미어12를 치러야 한다. 2020년
에는 KBO리그와 한국야구의 명예가 걸린 도쿄올
림픽이 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
리는 대회로 KBO리그도 중단될 전망이다. 개최국
일본은 이미 올림픽 때 NPB리그를 23일간 중단하
기로 했다. 일본프로야구 최정예 멤버가 참가한다
는 의미다.

도쿄돔에서 일전을 치러야 하는 새 대표팀 감독

에게는 덕망과 단기전 능력,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
다. 프로에서 깊은 경험을 쌓았고 대표팀을 성공적
으로 이끈 경력이 있는 조범현(58), 김경문(60) 전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

SK 와이번스∼KIA 타이거즈∼KT 위즈를 이끌
었던 조 전 감독은 2010광저우AG에서 금메달을 일
궜다. 두산 베어스∼NC 다이노스 사령탑을 지낸 김
전 감독은 2008베이징올림픽 9전 전승 금메달 신화
의 주인공이다. 같은 포수 출신이자 OB 베어스 입
단 동기로 막역한 사이지만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
김 감독은 선 굵은 롱 볼, 조 감독은 데이터 적용에
능하고 확률 높은 득점 야구가 강점이다.

전임 감독과 손발을 맞춰야 할 기술위원장 역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감독 선임의 1차 권한
도 갖고 있다. 김인식 전 감독은 과거 AG, 월드베이
스볼클래식(WBC) 등에서 기술위원장을 맡은 경험
이 있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야구 원로이자
해설가로 현장 감각이 높다. 아시아야구소프트볼협
회 기술위원장을 지냈고,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며
국제야구에 대한 감각이 높아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꺎12월 기술위 구성·내년1월 감독 선임”
경험과 단기전 능력…김·조 감독 유력
기술위원장후보에는허구연해설위원

KBO가 27일 이사간담회를 통해 국가대표 전임감독제 유지를 결정했다.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야구대표팀 지휘봉을 쥘 새 사령탑을 선임해야 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일군 김
경문 전 감독(왼쪽), 2009년 KIA 타이거즈를 한국시리즈 통산 10회 우승으로 이끌고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조범현 전 감독 등이 유력한 후보다. 스포츠동아DB

KBO, 꺋전임감독제꺍 2020년까지유지결정

꺋도쿄정벌꺍새사령탑
김경문·조범현 유력

스포츠동아광고대상,깊고큰울림 ▶14·15면


